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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디저트 감성, 더 특별하게 즐기다”
신세계면세점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 여행 감성 담은 K-디저트 특별 케이스 출시

■브릭샌드·그래인스쿠키·만나당·니블스 등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 대표 브랜드, 스페셜 케이스 및 신상품 공개
■한국 전통 문양과 지역 감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관광객 선물 수요 대응
■면세점 단독 상품으로 ‘특별함’ 찾는 여행객 맞춤형 K-디저트 선물 트렌드 제안

(신세계면세점=2025/10/27)

신세계면세점이 여행의 여운과 지역 감성을 담은 스페셜 케이스로 K-디저트의 매력을 전한다.

명동점 11층에 위치한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TASTE OF SHINSEGAE)’를 통해 신세계면세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기 디저트 브랜드의 케이스와 신상품을 선보였다.

이번 라인업은 대표 브랜드 브릭샌드·그래인스쿠키·만나당·니블스 등 4개 브랜드로 구성됐으며, 각 브랜드의 개성과 감각을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적인 매력을 전하는 선물형 제품으로 기획됐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전국의 인기 디저트와 전통 간식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은 푸드 큐레이션 공간으로, 여행 중 한국의 맛과 감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이 공간을 통해 단순한 식품 판매를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미식 문화를 세계 여행객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국산 디저트를 포함한 다과류 매출은 약 140% 증가하며 인기를 확인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케이스는 외국인 관광객의 선물 수요에 맞춰 제작됐다. 일반 로컬 매장이 일상 소비 중심이라면, 면세점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념품’과 ‘선물용’ 가치가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한다.

이에 브랜드별 대표 상품을 여행의 감성과 한국적인 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새롭게 구성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고 선물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완성했다. 또한 간편하게 휴대하고 전달하기 좋은 실용적인 구성으로 로드숍과 차별화된 면세 전문 상품군을 구축했다.

휘낭시에 전문 브랜드 ‘브릭샌드’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벽돌 컬러에 태극문양과 신세계면세점 로고를 조화롭게 담아 전통미와 트렌디함을 동시에 표현했다. 오는 12월에는 불닭맛과 메론맛 등 새로운 두 가지 맛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비건쿠키 브랜드 ‘그래인스쿠키’는 신세계면세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주 에디션’ 틴케이스 패키징 2종을 출시했다. ‘제주 띠아모 쿠키세트’와 ‘제주 아모르 쿠키세트’로 구성된 이번 에디션은 지역 작가들과 협업해 제주 대표 명소인 이호테우 해변과 산방산을 테마로 디자인했으며, 감각적인 일러스트가 돋보인다.

한국 전통 디저트 브랜드 ‘만나당’은 시그니처 상품인 궁중 약과와 유자 약과의 패키지에 대한제국 왕실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을 활용해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담았다. 또한 면세점 외국인 고객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성, 선물용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수제 디저트 브랜드 ‘니블스’는 드라제 초콜릿 4종을 새롭게 론칭했다. 다크 마시멜로, 말차 아몬드, 밀크 크랜베리, 화이트 살구 등 네 가지 맛으로 구성된 이번 신상품은 초콜릿 속에 견과류나 과일을 겹겹이 코팅해 만든 한입 크기 수제 초콜릿으로, 원재료의 풍미와 초콜릿의 진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K-푸드의 트렌디한 감성과 여행의 즐거움을 함께 제안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스페셜 케이스와 신상품을 통해 한국 디저트 브랜드의 독창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세계 고객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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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1. 한국 전통 디저트 브랜드 ‘만나당’과 협업한 신세계면세점 단독 케이스 상품.
2. 비건쿠키 브랜드 ‘그래인스쿠키’와 협업한 신세계면세점 단독 케이스 상품.
3. 휘낭시에 브랜드 ‘브릭샌드’와 협업한 신세계면세점 단독 케이스 상품.
